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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977년 개인전 서문>
귀국인사를 겸한 유리지의 첫 <금속공예전>이 열린다. 서울대 미대와 대학원에서 
금속공예를 전공하였고 모교에서 후진 양성에 진력하는 한편 국전과 상공미전을 통
해 창의와 개성이 뛰어난 금속공예작품들을 연구 발표하여 온 디자이너로서 한 동
안 미국에 머물러 금속공예 특유의 소재, 재료, 기법등 표현방식의 확대와 심화에 
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Organic Form을 기조로 변형되는 독창적 스타일의 창출에 
성공하고 있어 이번 전시회는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보여주는 발표회에서 그치지 
않고 금속디자인, 특히 교육의 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값진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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